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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나라 바닷물의 움직임을 조사한 와다유

우지, 우리 나라의 고대 관측 기록에만 매료되

었는지 알았는데, 그는 바다에 대해서도 두터운

애정을 갖고 있었다. 

부이( b u o y )는 각종 기상 관측값을 무선통신으

로 실시간 송·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해양 자동

기상관측장비이다. 기상연구소에서는 1 9 8 9년 부

이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현업화를 추진하였

고, 1996년 이후 덕적도, 칠발도, 거문도, 거제도

에 설치하였으며, 2001년에는 동해 중부 해상에

부이를 설치하여 다섯 군데의 관측망을 구축하

기에 이르렀다. 이러한 부이의 1 0 0년전 모습은

어떠했을까? 

둥둥 떠다니는 누런 맥주병, 병마개 쪽에는 다

음과 같은 쪽지가 붙어 있다. 

또한, 그 병 속에는 바다에 띄워진 날짜와 장

소가 적혀 있는 엽서 한 장이 들어 있다. 각각

번호표를 달고 있는 병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

를 궁금해하면서 해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와

다의 호기심, 술을 좋아했다는 와다가 빈 술병

을 띄워 보내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

리며 기울였을 술잔들, 1년 전에 띄워보낸 병 속

의 엽서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, 이런 순간을 상

상해 보니 와다박사가 지금 살아있다면, 우리

나라의 축구팀이 월드컵 8강으로 진출하게 된

그 환희의 밤에 지구촌 곳곳에서 비워졌을 수많

은 병들을 모두 바다에 띄워 해양기상관측 장치

로 재활용하자고 했을 것 같다.

1 8 7 1년, 와다는 1 3세의 나이로 대학남교(大學

南校)에 입학하여 일본 해상기상관측에 큰 공헌

을 한 Erwin Knipping 의 교육을 받는다. 그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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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각 기상인 - 와다(和田)는 바다를 좋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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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다는 2 8세에 지리국의 내무기사 (국장급)가

되었으며 3년 후인 1 8 8 9년에 휴직하고 프랑스로

유학을 가는데, 프랑스는 해양기상학이 매우 발

달해 있던 터라 젊은 와다의 지적 호기심을 충

분히 자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. 

1 8 9 3년 농상무성 소속의 수산조사회 위원이었

던 와다는 해류조사 사업을 제의하였는데, 반대

하는 위원이 많아 바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,

고인이 되신 箕作佳吉의 지원에 힘입어 수산조

사회의 연구사업으로서 2년간 수행할 수 있었다

고 회고하였다.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수행된

투병법(投甁法)에 의한 해류 관측이며, 현대판

부이의 태초 모습인 셈이다. 

1 9 0 5년, 와다는「光濟丸」라는 배를 타고 직접

투병법을 시행하는데, 1913년까지 우리 나라 바

다에 띄운 병이 7 5 0개나 되며, 그 중 1 3 2개가 거

두어져 바닷물에 따라 표류해온 경로를 확인하

기에 이른다.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년 반

후( 1 9 0 9년 1 2월 9일 제주도에 띄운 병이 5 5 7일

후에 오끼나와에서 건져짐)에 수집된 경우도 있

으며,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류의 흐름을

추적하였다. 주로 부산에서 청진에 이르는 한반

도 동쪽 해안선 사이에서 실험하였으며, 우리

나라 근해에서 농무가 자주 관측됨에 따라 해류

에 대한 연구가 더욱 촉진되기도 하였다. 

와다박사는 1 9 1 5년 3월에 퇴임한 이후에도 일

본 오사까 매일신문사의 지원으로 대규모 투병

법에 의한 해양 조사사업을 수행한 것을 보면,

바다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였다는 느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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